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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이면서 

사회학자인 크리스타키스 교수에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글 강남규(글로벌머니 에디터)  사진 SHUTTERSTOCK

“코로나가 끝나면 
요란한 20년대가 
다시 온다!”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예일대 휴먼 네이처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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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과서엔 위기의 원인으로 홍수와 가뭄, 전쟁, 전염병, 

경제 불균형, 자산 부실화 등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

후, 좀 더 정확하게 말해 1820년대 이후 경제위기는 주로 경제 

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코노미스트와 펀드 매니저, 투

자자가 최근까지 불균형과 부실자산, 금융과잉 등 경제 내적인 

변수에 주목한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외생 변수가 글로벌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

다. 바로 신종 코로나19다. 코로나19 사태는 올해 12월이면 3년
째로 접어든다. 언제쯤 일상이 회복될까?

이 궁금증은 투자 구루나 이코노미스트가 풀어줄 수 없다. 

원인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있지 않아서다. 그래서 의사이

면서 사회학자인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예일대 휴먼네이처연

구소 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 책인 “신의 화살”을 최근 펴냈다.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

1962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났

다. 예일대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뒤 하버드대 의

대에서 박사학위와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

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

위를 받았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섭한 학

자다. 하버드의대에서 13년간 교수로 일하다 지

금은 예일대 휴먼네이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

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9년 크리스타키스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다. 또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2009년과 2010년에 그를 ‘세계 100대 지성’으로 뽑았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즉 의학과 사회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지식

인이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의대에 들어갈 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의사가 효율

적인 직업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한 명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

라는 사실을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깨달았다. 내가 많은 사람들

의 건강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이 왜 대규모로 아픈 일이 발생할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때 난 하버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 1989년 의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사회학 박사학

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95년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

회학을 공부하는 시기에 네트워크 이론을 배웠는데, 이는 컴퓨

터로 하는 분석과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분야였다.”

네트워크 이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시카고대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95년 이후 네트워크 분야를 열

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이론 분야를 연구한 지 25년
이 넘어가는데,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진화생물학 그리고 

유전학과 관련 있는 모든 현상을 살핀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으로 어떻게 사물이 유입되고 네트워크 내에서 왜 사물이 확

산되는가에 대한 수학적 분석 등이 네트워크 이론에 속한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즉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팬데믹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다. 동시대

인들은 지구적 차원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전염병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

아 있다. 아마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고대 한국에도 있을 것으

I was a little surprised when I found that you, profes-
sor Christakis, are an amazing intellectual conver-
gence between natural and social sciences: medical sci-
ence and sociology.
“It’s a very difficult job, I guess. Yeah, well, you know, 
when I went to medical school, I wanted to be a surgeon. 
But very quickly I discovered that even though surgery 
was very effective, you only treated one patient at a time. 
And I was much more interested in issues of population 
health. Like how did large numbers of people get sick in a 
society as a whole? And what could be done about that? I 
was very interested in issues of public health. How can we 
improve the health of society in general, not just one 
patient at a time? And so I decided to get additional train-
ing in the social sciences. And I was at Harvard Medical 
School at the time. I finished Harvard Medical School in 
1989. And then I decided to get a Ph.D. in sociology, 
which I got in 1995. And it was during that training that I 
learned about network science, which is a very computa-
tionally intense, mathematically demanding field of 
inquiry.”

Let us share what your network theory is. 
“After I took my first job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95, I began working in network science very earnestly. 
So I’ve been working in networks for about 25 years now, 
studying all kinds of phenomena of the evolutionary biol-
ogy of networks, the genetics of networks. It includes the 
mathematics of how things flow in networks, why things 
spread in networks, for example.”

From now on let’s talk about the ongoing pandemic, 
COVID-19. This pandemic is so strange to contempo-
raries who haven’t experienced global-scale infectious 
disease.
“You know there were historical records from ancient 
Greece and ancient Rome and I’m sure from ancient 
Korea describing epidemics. Plagues are not new to our 
species. Here’s a quote from the plague of Justini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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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아주 중요한 말, 즉 집단 면역이란 말을 언급했다. 이번 팬데

믹이 시작된 이후 집단 면역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집단 면역의 조

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면역을 갖추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어

떤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홍

역 백신을 사회 구성원 96%가 맞으면 나머지 맞지 않은 4%가 

홍역에 걸려도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아 더 이상 창궐하지 않

는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의 문턱은 어느 정도인가?

 “우한에서 발생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67% 수준

이었다. 그런데 이후 네트워크 이론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7%는 너무 높게 계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그보다 낮

았다. 변이가 발생하기 전 오리지널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 조건

은 50% 정도였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고 나서는 바이

러스가 퍼지고 또 퍼지고 있고, 여러 변종이 발생해 (집단 면역

의) 문턱이 83% 정도까지 올라갔다.”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단계가 언제쯤 끝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해를 끼치고 있다. 전염시키는 힘이 무너지면 첫 번째 단계

가 끝난다. 2년 전 나는 첫 번째 단계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

로 봤다.”

로 믿는다. 역병은 우리 인류에게 새롭지 않다. 1500년 전 유스

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제국을 뒤흔든 전염병 기록이 있

다. 그 기록은 기독교 성자인 에베소 요한이란 사람에 의해 씌

어졌다. 그는 역사가이면서 성직자였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했다. 모든 것이 멈춰섰고, 사고파

는 일이 중단됐다고 했다. 또 엄청나게 많은 물건으로 가득한 

상점과 대부업자 점포 등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 

전체가 소멸된 것처럼 멈춰 섰다. 이들이 1500년 전 발생한 역병

의 결과다. 팬데믹은 우리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새 책 “신의 화살”에서 팬데믹의 단계를 설명했는데, 한국 투자자

를 위해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심각한 팬데믹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생물학적

이고 전염병적인 충격이다. 바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처음 

들어온 때다.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어떤 섬에 

침입종이 퍼지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쥐가 새로운 섬에 들어

가 그곳을 장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섬이고 바이러스가 쥐

인 셈이다. 인간은 이런 새로운 종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지 않

다. 그 종은 텃밭(몸)을 가득 채울 때, 달리 말해 집단 면역의 중

요한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 퍼지고 퍼진다.”

is having what is known as an ecological release. It’s like 
an invasive species released onto an island, like rats on a 
new island that overrun the place. Our bodies are the 
island to the virus, and the rats are the virus. We have no 
natural immunity to this. It’s just going to spread and 
spread and spread in the human population until it satu-
rates the terrain, which is us, until it reaches this import-
ant threshold of herd immunity.”

You have just mentioned very important phrase, herd 
immunity. There have been so many discussions on 
herd immunity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Let 
us know what the threshold of herd immunity is. 
“It is the idea that a group of people can be immune to a 
condition, even if not every individual is immune. For 
example, if you vaccinate 96 percent of the people against 
measles, if one of the remaining four percent of unimmu-
nized people gets the measles, you do not have an out-
break because they can’t spread it to anyone.”

What about the threshold of COVID-19? 
“For the original Wuhan strain, the herd immunity thresh-
old is about 67 percent. And then it turned out for various 
network science reasons, that number is artificially high. 
It’s actually lower than that. So it’s probably about 50 per-
cent was the herd immunity threshold for the original 
string. But in the first phase of the epidemic, the virus 
spreads out and spreads and spreads through the popula-
tion, and there have been a series of variants of COVID-
19, so the threshold has gone up to about 83 percent now.”

You said that the first phase of this pandemic has been 
ongoing. When would be the end of the phase?
“The virus is not eradicated. It’ll still kill people. It’ll still 
cause damage. But if its epidemic force would be broken, 
then that ends the immediate phase. And I had predicted 
two years ago that this would last about two years, into 
2022.”

affected the Roman Empire 1500 years ago. This is writ-
ten by a man called John of Ephesus. He was a historian 
and a priest. And he’s writing about what’s happening to 
his society. He says, “Everything was stopped, buying 
and selling ceased. And the shops with all their worldly 
riches beyond description and money lenders were closed. 
The entire city, then came to a standstill as if it had per-
ished.” This was 1500 years ago about the effect of a 
plague. Pandemic is not new to our species at all.”

In your title, “Apollo’s Arrow” you say there are three 
phases in a pandemic. Please develop the phases for 
Korean investors in detail.
“In general, there are typically three phases of a serious 
epidemic. The immediate phase is the initial biological 
and epidemiological shock of the virus. That’s when the 
virus first enters the human population. You have to think 
about it from evolutionary biology perspective. The virus 

 

역병은 우리 인류에게 새롭지 않다. 

1500년 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제국을 뒤흔든 전염병 기록이 있다. 

모든 것이 멈춰섰고, 사고파는 일이 

중단됐다고 했다. 

또 엄청나게 많은 물건으로 가득한 

상점과 대부업자 점포 등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 전체가 

소멸된 것처럼 멈춰 섰다. 

스페인 독감이 한창이던 1918년 12월, 미국 시애틀 39연대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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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감소한다. 그러다가 역병이 끝나고, 전 사회 경제가 되살나

난다.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쓰기 시작한다. 나이트클럽과 레

스토랑, 술집, 스포츠 이벤트 장소에서 미친 듯이 만남을 추구

할 것이다. 심지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을 볼 수도 있다(웃

음). 기존 성적 윤리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중세 흑사병 이후 잇따라 역병이 발생했다. 

이번 팬데믹이 혹시 팬데믹 시리즈의 시작이지 않을까?

“글쎄. 팬데믹 발생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정적

으로) 말하기 힘들다. 팬데믹은 확률적인 사건이다. 최근 100년 

또는 200년, 300년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0~20년마다 

호흡기 팬데믹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랐다. 어떤 

때는 2년마다, 어떤 때는 15년마다 발생했지만, 평균적으로 

10~20년이란 얘기다. 그리고 50~100년마다 ‘심각한’ 호흡기 팬

데믹 사태가 발생했다. 몇몇은 심각한 팬데믹 주기가 50~100년
에서 20~50년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

면, 당신의 말이 맞다. 우리 생애에 코로나만큼 심각한 또 다른 

팬데믹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는 

언제 끝날까?

“전염병의 첫 번째 단계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백신을 맞거나 

전염병을 직접 앓아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충분하기 때문이

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 단계에 들어선다. 쓰나미가 해안가를 휩

쓸고 지나간 뒤처럼 잔해가 나뒹군다. 이제 잔해를 치워야 한

다. 파도가 잦아들었지만 집은 파괴돼 있다. 도로는 무너져 있

다. 전염병의 후폭풍과 사회적·정치적·심리적·의료적 결과에 대

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중간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2년 정

도 이어진다. 2024년까지 이 단계가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가? 신종바이러스가 섬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새로운 팬데믹의 시작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같은, 기본적으로 

1918년 스페인독감 사태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란

한 2020년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란한 2020년대? 무슨 뜻인가. 금융 역사에서 ‘요란한’이란 말은 

버블을 의미하는데.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이후 요란한 1920년대가 열린 사

실을 알 것이다. 내가 보기에 1920년대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현재 사람들은 집에만 머물고 있

다. 사회적으로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많은 돈을 저축

하고 있다. 역병이 돌고 있는 사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비축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소

liberalization of sexual norms in this society.”

Once we look back at history, we can find a horrible 
fact that there was a series of plagues since the Black 
Death in the Middle Ages. Do you happen to think that 
this pandemic might be a start of a series of pandem-
ics?
“Well, it’s difficult to say, because these are stochastic 
events. These are probabilistic events. If you look at the 
last 100 or 200 or 300 years, we have respiratory pandem-
ics every 10 or 20 years on average. But it varies. 
Sometimes they come every two years, sometimes every 
15 years, but every 10 or 20 years. And we have serious 
respiratory pandemics like the one we’re having now 
every 50 to 100 years. Some people speculate that the time 
between serious pandemics is shortening from every 50 
to 100 years to every 20 to 50 years. So you’re right, we 
could have another serious pandemic like this in our life-
times.”

If so, let us know what would happen in the second 
phase, and when would be the end of the second phase.
“We will reach the end of the immediate phase of the epi-
demic. Because we either immunized enough people with 
the vaccine or enough people have gotten naturally sick, 
that enough people are immune to the condition, and then 
we will enter the intermediate phase. Like when the tsu-
nami washes up on the shore, it causes devastation and 
then the waters recede. Now you’ve got to clean up the 
mess. The wave is gone, but the houses are destroyed. The 
roads are destroyed. That’s the intermediate phase of the 
epidemic where we’re going to have to respond to the con-
sequences, the social, economic, psychological, and clini-
cal consequences. That will last a couple of years. Until 
around 2024.”

What about the third phase? Is the third stage a begin-
ning of another pandemic which means a new virus 
comes into an island?
“N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kind of a roaring 2020s, 
like a kind of a big party, basically, the 21st century ver-
sion of the 1918 influenza pandemic.”

A roaring 2020s? What does it mean? The word, 
“roaring”, basically means bubble in financial history. 
“You know, after the 1918 influenza pandemic, we had 
the roaring 1920s. I think we’re seeing some hints of that 
already. What’s now happening is that around the world 
people are staying at home. They’re withdrawing socially. 
They’re saving their money. Right. During a plague peo-
ple become risk averse. So they save their money. So for 
all these reasons, economic spending declines. But the 
plague is over. The social economic recovery is taking. 
People will party. They will begin spending their money. 
They will relentlessly seek out social interactions in night-
clubs and restaurants and bars and sporting events. We 
might see some sexual licentiousness! There might be a 

 

역병이 끝나고 요란한 

2020년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쓰기 

시작한다. 나이트클럽과 

레스토랑, 술집, 스포츠 

이벤트 장소에서 

미친 듯이 만남을 추구할 것이다.


